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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라 브랙

● 명상가, 임상심리학자

● 저서: <받아들임(Radical Acceptance>, <호흡하세요 그리고 미소지으세요 

                      (True Refuge)>, <끌어안음(Radical Coompassion> 등

용서에는 시간이 걸린다

많은 이들에게 용서라는 말은

별 감흥이 없거나 혼란을 야기한다.

그렇다면, 그냥 용서 대신 연민, 혹은

마음을 연 받아들임으로 대체해도 괜찮다.

용서에는 시간이 걸린다.

다른 사람의 친절을 스스로 받아들여야만

용서할 수 있음을

나 자신과 타인에게서 자주 목격했다.

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.

연민을 받으면, 그 따스함과 연결감으로

두려움과 거절에 대한 예민함이 감소되고

상처를 보살피며 비난의 갑옷 바로 아래에 있는

상실감을 수용하게 된다.

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시야가 넓어진다.

타인의 괴로움을 보다

선명하게 볼 수 있다.

타라 브랙의 <끌어안음> 중에서


